
 장성 백양사=신중일 기자

무릇 명산(名山)엔 명찰(名刹)이 있기 마련

이다. 그 명찰에는 이름난 명안종사(明眼宗師)

가 있어왔다.

백암산 백양사 운문선원이 그렇다. 선원에

서 바라보면 저 앞으로 광주의 무등산이 보이

고, 그 왼쪽으로 순천의 조계산, 화순의 모후

산, 그 옆으로 광양 백운산의 바구리봉이 보인

다. 호남의 내로라하는 명산들이 마치 병풍처

럼 둘러쳐 있다.

백양사 운문선원은 고려시대 각진 국사를 

필두로 수많은 도인들의 수행처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진

묵 스님이 운문선원에서 수행했고, 소요 태능·

용성 진종 선사도 운문선원과 인연이 깊다. 또

한 학명·만암·전강·서옹 스님 등 선지식들이 

운문선원에서 정진했다. ‘북 마하연, 남 운문’

이라고 불렸던 것이 허명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안거 해제를 맞아 2월 23일 찾은 백양사 

운문선원은 은산철벽을 뚫기 위한 11명 눈 푸

른 납자들의 서슬 퍼런 용맹정진이 마지막까

지 이뤄지고 있었다.

운문선원장 보인 스님은 “운문선원에 오면 

푸른 산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본지풍광을 

그대로 보는 것”이라며 “번뇌가 따로 존재하

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본래 자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 끝나는 것”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물론 말은 쉽지만,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운문선원 납자들의 하루는 단조롭

다. 납자들은 새벽 3시면 기상해 예불한 뒤 바

로 입선(入禪)에 든다. 2시간가량 정진 뒤에는 

아침공양을 하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전 

정진한다. 사시예불, 점심공양 뒤 오후 2시부

터 오후 4시까지 오후 정진을, 저녁 7시부터 9

시까지 저녁 정진을 한 뒤 취침한다.

백양사 운문선원의 수행 가풍은 만암 종헌

(1876~1957) 스님의 ‘반농반선(半農半禪)’과 

서옹 석호(1912~2003) 스님의 ‘참사람 결사’ 

정신에 기반한다.

만암 스님은 대중스님들의 울력을 통해 재

정 기반을 다짐으로써 독립적인 사찰경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승

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주적이고도 청정한 

승풍을 진작시켜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로 인

해 퇴화하는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

했다.

만암 스님의 뜻을 이어 간화선의 청정한 수

행 정신을 근간으로 선문(禪門)의 기강을 세

우는 데 진력한 선지식이 서옹 석호 스님이

다. 서옹 스님은 중생 구제의 방안으로 인간 

본연의 자성을 일깨우는 ‘참사람’ 화두를 꺼내 

들었다.

‘참사람’이란 자유와 공존, 자비, 평화, 평등

의 가치를 지님으로써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절 생기지 않는 경지의 존재를 말한

다. 서옹 스님은 만암 스님의 수행 전통에 따

라 간화선 수행을 통해 참사람이 되었을 때 비

로소 중생들이 과학 문명의 병폐와 이기에서 

벗어나 구제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백양사의 수행 가풍에 대해 주지 무공 스님

은 “백양사 중창주 만암 스님의 반농반선 정

신은 울력과 정진이 둘이 아님을 의미한다. 산

내 운문선원, 고불선원의 수좌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울력을 한다”며 “같이 일하고 함께 정

진하는 것, 그것이 백양사 대중의 일과이고 가

풍”이라고 설명했다.

백양사 고불선원 수좌 일수 스님은 정중 공

부와 동중 공부로 풀이했다. 스님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백양사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이

고, 그렇기에 울력은 필수”라며 “몸을 쓰며 울

력하는 것은 동중 공부고, 앉아서 활구참선을 

하는 것은 정중 공부”라고 말했다.

이어 “고불선원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은 구

참스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도 울력 정진

을 빼먹지 않는다”며 “백양사 사부대중은 울

력을 일주일마다 한다. 모두가 나와서 울력하

는 모습을 보면 ‘백양사의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운문선원의 선원채에는 부처를 선발하는 곳

이라는 ‘선불장(選佛場)’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부처로 선발되기 위한 방법은 자신만이 

안다.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나아갈 뿐이다. 

그렇기에 백양사 어른인 일수 스님은 2월 24

일 동안거 해제 법회에서 법상에 올라 후학들

에게 방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수 스님은 “우리는 일대사를 해결할 때까

지 1700공안을 갖고 오매불망 화두를 들어야 

한다”면서 “결제든 해제든 그 상황이 달라지

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님은 “오늘 해제를 했어도 생사해탈이라

는 본분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시 되잡아

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해제하고 산문을 

나서면 선지식을 참방해 자기 공부를 점검하

라”고 당부했다.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한 십우도의 마지막

은 ‘입전수수(入廛垂手)’로 걸망을 진 수행자

가 저잣거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구

름이 걸친 산문(雲門)을 나선 납자들은 저마다

의 만행을 나섰다. 그 만행은 자기점검일 수도, 

보림(保任)일 수도, 전법행일 수 있지만 그 종

착은 중생제도로 귀결된다. 번잡한 저자 속으

로 들어가서 손을 내미는 인천의 스승을 세상

은 기다리고 있다.

맨 가슴 맨발로 저자에 들어오니

(露胸跣足入廛來)

재투성이 흙투성이라도 얼굴에 가득한 

함박웃음(抹土途灰笑滿顋)

신선이 지닌 비법 따위를 쓰지 않아도

(不用神仙眞秘訣)

당장에 마른 나무 위에 꽃을 피게 하누나

(直敎枯木放花開)마지막까지 수행정진을 하는 운문선원의 수행자들. 

백양사 고불선원 수좌 일수 스님이 대중들에게 해제법
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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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정진 마친 납자들 

‘입전수수’로 나아가다

‘남 운문’ 불렸던 수행처 11명 방부

반농반선·참사람 정신 새기며 수행

매일 10시간 은산철벽 뚫으려 정진

“일대사 해결까지 활구참선 임하라”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동안거 수행을 한 납자가 해제를 맞아 걸망을 지고 산문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백양사 운문선원 동안거 해제 현장을 가다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전품목 10~30%

동호불교물류센터
삼베, 검정삼베	 개당 � 2,000원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 2,000원
오색종이	 개당 �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 12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1000개� 11.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 65,000원
	 5일초· 24개����������� 70,000원
	 3일초· 40개����������� 70,000원
	 1일초· 90개����������� 80,000원
	 15일초· 12개���������� 10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대통부  � 6,000원
삼베옷  �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동호불교 검색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소진시까지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054-762-8200 / 010-9748-3366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승복 · 가방 50% / 가구 ·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수제부적 50장� 20,000원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